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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국회의원 박영아 (송파갑)
	

	      전문대 전임교수 확보율 평균 50% 불과 
·               - 자연과학 계열 가장 심각, 고작 40%에 머물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331호 /Tel)788-2031 /Fax)788 -3331/songpagab@gmail.com
 국회 교육과학기술의원회 소속 박영아의원이 2008~2009년 전국 지역별 전문대학의 전임교수 확보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 146개 전문대학의 평균 교원확보율은 53.7%로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등을 포함하더라도 84.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실정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서울의 숭의여자대학은 39.4%, 경기도의 수원과학대학과 용인송담대학은 각각 37.5%와 47.8%를 확보하여 지역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범 전국적인 사안임을 나타냈다. 
<각 지역별 전문대 전임교사 확보 현황>
                                                                      (단위: %)
	
	2009년도
	2008년도

	
	전임교수
	법정교원정원
	전임교수
	법정교원정원

	전국
	53.7
	84.3
	50.8
	83.2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대한 법령이 마련되어, 제 6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한 대학 내 교원법정정원 산출기준이 명백히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전문대학은 시간강사에만 의존한 나머지, 법으로 정해진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부 스스로 대학의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는 꼴이다. 
                                 <시간강사 담당비율 현황>
	구분
	30%
	50%
	50% 이상

	4년제 대학 (173개교 의거)
	40.5%
	92.5%
	7.5%

	전문대학  (146개교 의거)
	19.8%
	64.7%
	35.3%


계열별로는 자연과학계의 교원확보율이 평균 40%로 가장 저조해, 정부와 국내 각 대학들이 겉으로만 이공계 위기를 외칠 뿐 기본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별 교원 확보 현황>
        (단위: %)
	
	2009년도
	2008년도

	구분
	전임교사
	전임+겸임+초빙
	전임교사
	전임+겸임+초빙

	인문사회
	56.1
	90.7
	51.6
	88.0

	자연과학
	47.0
	73.5
	45.1
	73.2

	공학
	57.8
	89.2
	54.7
	87.5

	예체능
	53.5
	82.7
	51.5
	83.2


박영아의원은 “기본적인 교수조차 확보되지 않은 전문대의 교육 부실화는 갈수록 늘고 있는 정원 미달률을 증가시킬 뿐이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이공계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한다며 겉으로만 위기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의 내실 있는 발전과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대학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여, 교육당국은 전문대학의 공통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원과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첨부]
<각 지역별 전문대 전임교사 확보 현황>
                                                                      (단위: %)
	
	2009년도
	2008년도

	
	전임교사
	전임+겸임+초빙
	전임교사
	전임+겸임+초빙

	전국
	53.7
	84.3
	50.8
	83.2

	지역
	
	
	
	

	서울
	52.4
	82.5
	48.0
	82.1

	부산
	55.5
	95.5
	51.2
	90.8

	대구
	51.9
	80.7
	48.6
	79.4

	인천
	51.7
	78.2
	46.2
	76.8

	대전
	55.0
	84.7
	47.9
	76.9

	광주
	53.3
	82.4
	52.3
	83.2

	울산
	52.0
	81.9
	50.5
	83.1

	경기
	51.4
	81.8
	49.3
	81.7

	강원
	58.9
	82.0
	57.7
	82.1

	충북
	54.8
	84.0
	53.7
	85.8

	충남
	56.3
	89.4
	53.8
	86.6

	전북
	49.3
	77.1
	48.2
	76.9

	전남
	56.1
	88.1
	53.0
	85.3

	경남
	51.6
	79.7
	47.6
	78.6

	경북
	60.4
	93.3
	58.1
	92.4

	제주
	65.7
	100.3
	61.3
	98.4


